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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기째 골 침묵'  손흥민, WBA 상대로 무득점 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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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토트넘의 손흥민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

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의 22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손흥민은 6경기 연속 침묵했고 팀은

0-1로 패해 3연패의 늪에 빠졌다. 2021.02.05.

[서울=뉴시스] 안경남 기자 = 한 달째 골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언

(WBA)을 상대로 무득점 탈출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9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WBA와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8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최근 부진에 빠진 토트넘이다. 지난 5일 첼시에 0-1로 패하며 이번 시즌 첫 3연패이자 홈 경기 2연패를 당했다. 승점 33점으로

리그 순위는 8위까지 추락했다.

조세 무리뉴 감독도 친정팀에 패하며 굴욕을 당했다. 지도자 커리어 통산 327번재 홈 경기에서 처음으로 홈 경기 2연패 수모를

겪었다.

한때 우승 경쟁을 하던 토트넘은 이제 4위 리버풀(승점 40)과도 승점이 7점까지 벌어졌다. 선두 맨체스터 시티(승점 47)와는

무려 14점 차이다.

손흥민도 슬럼프다. 지난달 6일 브렌트포드(2부)와의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전 득점 후 한 달째 골이 없다. 잉글랜드축구

협회(FA)컵을 포함해 6경기 연속 무득점이다.



[런던=AP/뉴시스]토트넘의 손흥민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

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의 22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우중 경기를 펼치고 있다. 손흥민은 6경기 연속 침묵했고 팀은

0-1로 패해 3연패의 늪에 빠졌다. 2021.02.05.

손흥민은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16골 10도움(EPL 12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단짝' 해리 케인과 함께 뛸 때 골대 불운과 비디오판독(VAR)에 막혔던 손흥민은 케인이 부상으로 이탈한 뒤 파괴력을 더 잃었

다.

손흥민은 올 시즌 케인과 13골을 합작하며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케인은 리버풀전서 발목을 다쳐 빨라야 11

일 에버턴과의 FA컵 16강전에 돌아올 전망이다.

무리뉴 감독은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조합을 가동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브라이튼전에선 손흥민과 함께 가레스 베일, 스테번 베르흐베인 등 3명의 윙어를 선발로 내세웠지만 0-1 패배를 당했고, 첼시

전은 장신 스트라이커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에 케인 역할을 맡겼지만, 손흥민과의 호흡이 부족했다.



[런던=AP/뉴시스]토트넘의 손흥민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

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의 22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경기 중 판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손흥민은 6경기 연속 침

묵했고 팀은 0-1로 패해 3연패의 늪에 빠졌다. 2021.02.05.

손흥민이 정규리그 12골에 묶인 사이 득점 선두 모하메드 살라(리버풀·15골)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동시에 도미닉 칼버트-

르윈(에버턴), 브루노 페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12골)에게도 추격을 허용했다.

당장 주말 경기도 케인 없는 공격 라인을 꾸려야 한다.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 가운데 누가 공격 파트너로 나설지 관심이

다.

상대인 WBA(승점 12)는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강등권인 19위에 처져 있다. 최근 정규리그 4경기 연속 무승(1무3패로)으로

하락세다.

하지만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후반 43분 케인의 결승골로 1-0 진땀승을 거둔 바

있다. 또 2018년 5월엔 0-1로 패한 경험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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